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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수온·적조 대응 경남지역 현장점검

- 적조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예찰과 방제로 어업 피해예방 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4일(금) 통영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및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9월 1일 13시 기준 경남지역(진해만)의 수온은 

28.2℃로 전년 수온 대비 1.6℃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피볼락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에서 어업인들께서 느끼고 계실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조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만큼, 

빈틈없는 예찰과 초동방제로 어업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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